
MEMC, 태양광발전 국내투자 “포기”
경남, 투자규모 줄이고도 허가증 반납 … 산청 풍력발전단지도 난항

경상남도가 추진해온 대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의회 배종량(진해) 의원은 3월7일 오후 도정질의에 나서 “미국 MEMC가 1조6000억원을 들여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키로 했으나 답보상태에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을 물었

다.

답변에 나선 최만림 동남권발전국장은 “미국 MEMC의 국내 자회사인 선에디슨과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2011년 3월 8000억원으로 투자규모를 줄여 실시협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MEMC는 유럽발 경제위기와 태양광산업 불황 등을 이유로 2월 발전사업 허가증을 반납했고 조만간 협약도

해지할 예정이라고 경상남도는 덧붙였다.

600억원을 들여 산청 둔철산에 조성하려던 풍력발전단지도 산청군의 사업포기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비와 군비 600억원으로 20㎿급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2012년 국비 75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산

청군이 국제행사 추진 등으로 재정부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경상남도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으며 9월께 결과가 나온다고 설

명했다.

경남신재생에너지가 밀양시와 울산 울주군 경계인 천황산 능선에 1350억원을 투자해 50.5㎿의 풍력발전단지

를 조성하려는 사업도 울주군민 반대 등으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업계획을 축소하고 밀양시에 진입로 개설 등을 위한 사전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밀양시 역시 환경단체

반발 등을 고려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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